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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58th Stated Presbytery Meeting 
Atlantic Korean American Presbytery 

 

[시간과장소] 제 58차 정기노회가 아틀란타 베다니 장로교회 (Bethany Presbyterian Church; 4644 Sandy 

Plains Rd., Marietta, GA  30066; 최병호 목사)에서 2018년 4월 2일 오후 6시 30분에 시작하다. 

 

[경건회] XXX 장로 (베다니 장로교회)의 인도 하에 김 정숙 목사의 기도가 있은 후에 조 명철 목사가 

성경말씀 빌립보서 3: 10-11을 봉독한 후 말씀을 전하다. 

 

[성찬식] 집례: 최병호 목사; 보좌: 김 형순 장로; XXX 장로 (베다니 장로교회)  

 

[환영과 인사] 노회장 조은상 목사가 환영사와 인사를 전하다.   

 

[회원점명] 사무총장/정서기 강기석 목사가 회원점명을 하니 목사 XX 명 장로 XX 명 과 3 당회 이상 

(리치몬드한인장로교회, 베다니 장로교회, 훼잇빌한인장로교회, 등)이 출석하여 정족수가 됨을 보고하니 

노회장이 개회를 선포하다. 

회원 점명에 이어 김윤곤 목사의 케냐 선교 소개와 인사가 있었다.   

 

[참석자] 

목사: 남윤상(사바나), 이원걸 (은퇴), 윤치현 (해거스타운), 김응배 (에덴), 배현수 (소망), 안현준 

(At-large), 박연익 (윌밍턴), 조남홍(은퇴), 전은기 (리치몬드중앙), 이영호(리치몬드), 강기석 

(사무총장/정서기), 김성진 (At-Large), 조은상(메릴랜드제일), 허성영(베다니), 박종식(하인스빌), 

김대왕(시온), 조진영(조지아),최병호(베다니), 김세준(그린스빌), 김 정숙 (At-large), 조은경 (At-large), 

임용락 (행복한)  

장로:  김형순 (훼잇빌), 권성관(베다니), 마종욱(매릴랜드), 김춘호(훼잇빌), 김창수(메릴랜드제일), 

김성용(조지아)   
[Excused] 전진은, 권준, 조은경, 이용일, 이대성, 김성원, 박관준, 김창환,이내용,  
[결석]김신태, 서보창, 김요셉, 선우주현, 이승환,조명철, 정태은, 손상웅, 조호성, 이영진(한국), 신동환, 

김성웅,임기윤, 신정인,임낙길(메장), 

 

[회순채택] 10. 특별위원회 보고사항과 11. 광고 사이에 “기타안건”을 추가하여 받기로 하다. 

[전회의록 통과]: 제 57차 회의록을 서면으로 받기로 하다.  
[정서기보고] : 강기석 목사 

• 1 월부터 사무총장/정서기 임무를 시작함을 보고하다. 
• 부서기로 김정숙 목사를 지명하고 노회에 보고하여 인준을 받다. 
• 다음과 같은 공문을 접수하여 해당 부서로 하여금 조치하게 하고,  공문을 

발송하였음을 보고하다.  
접수공문 

 

Commented [JsK1]: 인도하신 장로님 성함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Commented [JsK2]: 출석점검표에 따라 새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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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공문 
 

 

회원교회 및 회원교회현황 
 

조직교회 
 

 번호 교회 명 담임목사 출석여부 총대장로 출석여부 
       

1 리치몬드 이영호  박종우  
      

 2 리치몬드중앙 전은기  이혜경  
       

3 메릴랜드장로교회 안현준  조동열  
      

 4 메랠랜드제일 조은상  김창수  
       

5 솔즈베리한인 전진은  김일배  
      

 6 수도 조명철    
       

7 워싱턴시온 김신태  김희태  
      

 8 워싱턴에덴 김응배  최창규  
       

9 워싱턴평강 서보창    
      

 10 필라제일 김요셉    
       

11 훼잇빌 이정남  김춘호  
      

 12 덴버한인중앙(N) 강기석  김순원  
      

미조직교회 및 Fellowship     

       

 번호 교회이름 교역자 출석여부 교인대표 출석여부 
      

 1. 가나안교회 Vacancy    
       

2 워싱턴소망(L) 배현수    
      

 3 솔즈베리사랑(L) 정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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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루살렘(L) 명돈의 
   

5 윌밍턴(N) 박연익 
   

6 코너스톤(N) 이승환 
   

7 해거스타운(N) 윤치현 
   

8 행복한교회(N) 임용락   

10. 워싱턴동산교회(N)김범수  
11. 뉴폿뉴스장로교회   권 준 

 
*비활동회원 

 
F=fellowship, N=New Church Development, L=Lack of a quorum  

 

회원명단 

 

정회원(Validated Member) -조직교회   

  번호 이름 교회 Church Status Status 
       

1 전진은 솔즈베리 Organized Active 

2 이정남 훼잇빌 Organized Active 
       

  3 김응배 워싱턴에덴 Organized Active 

  4 조은상 메릴랜드제일 Organized Active 
       

5 강기석 덴버중앙장로교회 Organized Active 
      

  6 서보창 워싱턴평강 Organized Active 
       

7 이영호 리치몬드 Organized Active 
      

  8 전은기 리치몬드중앙 Organized Active 
       

9 조명철 수도 Organized Active 
      

  10 김요셉 필라제일 Organized Active 
       

11 안현준 메릴랜장로교회 Organized Active 
    

정회원(At-large)-미조직교회 및 부목사    

 

번호 이름 교회`  status 
     

1 배현수 소망교회 Lack of quorum OGP 
     

2 이대성 예수사랑의 교회 At large OGP 
     

3 이승환 코너스톤장로교회 At large OGP 
     

4 이용일 리치몬드 한인 Associate Pastor Active 
     

5 임용락 행복한교회 At large OGP 
     

6 윤치현 해거스타운한인교회 Organizing Pastor OGP 
     

7 정태은 사랑의교회 NCD OGP 
     

8 김성진(A) At-Large In tran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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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김응배 Bedford 장로교회 At large OGP 
     

10 박연익 윌밍턴한인장로교회 Organizing Pastor Active 

11 김범수 워싱턴동산교회 Lack of quorum Active 

12 권준 뉴폿뉴스한인장로교회 Lack of quorum Active 

13 김성원 워싱턴시온장로교회 Associate Pastor Active  

*타교단 or beyond jurisdiction 
 

*OGP=Organizing Pastor-membership needs to be renewal annually. 
 

* ? Means membership is in question. 

정회원(Specialized Ministry) 
 

 번호 이름 교회/사역처    
       

 1 김정숙 At-Large   Active 
       

 2 김정훈 At-Large   Active 
       

 3 김지훈 At-Large    
       

 4 명돈의 예루살렘장로교회   Active 
       

 5 박승환 At-Large   Active 
       

 6 손상웅 씨드선교회   ? 
       

 7 조남홍 대서양한미노회   Active 
       

 8 조호성 At-Large   Active 
       

 9 조은경 At Large   Active 
       

 10 이영진 At-Large   Active 
      

은퇴회원(정회원)     
      

1 김성웅 Retired Honorably Retired HR 
       

 2 조병철 Retired Retired  RT 
      

3 신동환 Retired Honorably Retired HR 

4. 박관준 Retired Honorably Retired HR 
       

남부지역      

조직교회      
       

 번호 교회 명 담임목사 출석여부 총대장로 출석여부 
     

 1 베다니장로교회 최병호  최은일  
       

2 발도스타제일 임낙길    
      

 3 사바나 남윤상    
       

4 열린장로교회 박종식    
      

 5 에벤에셀 김창환  박제광  
       

6 조지아 조진영  이화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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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직교회   

 번호 교회 명 담임목사 출석여부 총대장로 출석여부 
      

 1 갈릴리 김세준    
       

2 라그렌지 이내용    

3 시온장로 김대왕    
      

 4 4 Points 임기윤    
       

정회원      

 번호 이름 교회   Status 
      

 1 최병호 베다니   Active 
       

2 임낙길 발도스타   Active 
      

 3 남윤상 사바나   Active 
       

4 박종식 열린장로교회   Active 
      

 5 김창환 에벤에셀   Active 
       

6 조진영 조지아   Active 
      

 7 김세준 갈릴리   Active 
       

8 이내용 라그렌지   Active 

9 김대왕 시온   Active 
      

 10 임기윤 4 Points   Active 
       

12 김범수 베다니   Active 
      

 13. Joseph Kang 베다니   Active 
       

14. 신정인 At large   Active 

은퇴회원(정회원)     
       

1 이원걸 Retired   HR 
       

       
 
 
 

[회계보고] 회계 김형순 장로가 서면으로 보고하고, 3월 31일 현재 $7,475가 더해짐을 보고하다.    

제일 장로 교회, 와싱톤 행복한 교회 

사무총장/정서기 사례 미지급 

 

사무총장/정서기 이사비용 중 $2,000 지급, 미지급금 $2,000은



 [운영위원회보고]: 강기석 목사 (사무총장/정서기) 

다음과 같이 운영위원회 보고를 사무총장이 하다. 

 
 
 

안현준 목사 #5 설명 요청  

– 강기석 사무총장/정서기 설명 

 

특별 위원회보고 사항 (Special Committees &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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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JPC 진행상황 및 경과보고 있은후 CoC 로 조은상, 최병호, 김정숙 세분과 

alternative= 윤치현 목사로 정하다. 
 

3. 행정위원회 및 이사회 경과보고- 박관준 목사: 솔직한 모습으로 임하지 않기에 

협조가 안되고 있다. 서로 신뢰가 부족하다.  
4. 총무 청빙위원회 진행상황-특별한 사항이 없었다. 

 
 

사무총장보고 및 광고 (Executive Presbyter's Report & Announcement 

 

제 79 차 
 
 

제 78차 운영위원회가 2017년 7월 13일 오후 7시 워싱턴에덴장로교회(노회사무실) 

성가대실에서 
 

모이다. 참석: 박관준(목), 조남홍(목), 조은상(목), 배현수(목), 전은기(목), 김응배(목), 윤치현(목), 
 

박연익(목), 박종우(장), 마종욱(장), 강기석 (목, CC), 김형순(장. CC), 김춘호(장,CC), 
 

최동구(장,CC), 김창수(장 CC), 
 

Excuse: 김정숙(목), 김신태(목) (15명) 
 

 

회장 개회선언에 이어 박관준 목사의 개회기도로 회무를 시작하여 부서기 회원 점명을 

하니 위와 같이 15 명이 출석하였다. 각부보고에 이어 특별위원회 보고가 있었다. 각부 

보고는 해당 부서에서 노회에 보고 되며 운영위원회의 헌의안은 다음과 같다. 

 

• 보고사항 및 토의 사항 
 

o 민족장로교회 가입원서 및 회의록을 접수 했다.. 
 

o 메릴랜드 장로교회 교인 일부의 담임목사 목회관계 해소의 건을 접수했다.  

o 조사위원회 구성은 종전 위원들이 재 임명 되었으므로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 
 

o 김범수 목사 고소 건에 대한 건은 사법위원회로 이관하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다.  

o 노회를 계속 고소하고 무고히 해치는 사람에 대한 조사와 징계가 필요하다. 
 

o 9월 연합노회 참석을 노회에서 논의하고 참석자는 노회에서 숙박비를 

보조해주기로 하다. 
 
 

• 헌의사항 
 



1) 내규 잠정의 건-새 내규가 제정 될 때까지 2012년 새 헌법 이후의 내규는 당년까지 소급 

잠정하여 결정 된 사안들은 그대로 인정하고 차후에 새 내규가 제정 될 때까지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 방법이 없을 때와 노회 운영상 필요한 사안들은 헌법의 범위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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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내규와 2015년 최근의 헌법에 나온 노회와 당회부분의 세부적 규정들을 

준용하여 하여 처리한다.(또한 2009-2012판 헌법을 참고한다 0 . 
 

2) 이제까지의 메릴랜드 장로교회의 재판에 이르게 한 모든 행정전권 위원회를 

해산하고 행정전권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제반의 문제들을 처리하도록 권한을 

부여한다. 당회권을 회수하여 행정위원회가 당회의 역활을 대신한다. (세부적인 

행정위원회 구성 헌의안 별지참조)  
3) 총무 사례비라고 보고 된 사안은 제안 정신에 맞지 않으므로 IRS 규정에 맞는 용어로 

 

대체한다. 
 

(각 위원회 보고사항은 해당 위원회 보고에 포함 되어 있으므로 생략)  

11시에 부노회장 박종우 장로의 기도로 폐회마쳤다. 
 
 

[목회위원회]; 위원장 : 전은기 목사 
 
 

1) 에덴장로교회 당회가 청원한 김응배 목사 위임목사 청원을 허락하기로 하다. 
 
 

[공천위원회 ] 위원장 : 박연익 목사 –특별한 보고 사항 없음 
 

[후보생위원회 : 위원장 :김정숙 목사. 
 

• 총회 목사 고시 위원으로 조남홍 목사를 보고 하다. 장로 고시위원은 지원자가 

없어서 공석으로 남김. 
 

 

[이사회] : 이사장, 박관준 목사의 결석으로 사무총장이 대신 보고하다. 
 

2017년도 제 1 차 이사회가 텔리폰 컴퍼런스로 모여 다음과 같은 결정하였습니다. 참석자: 
 

박관준, 김신태, 강기석, 윤치현, 김영미, excuse : 김춘호, 결석: 이혜경 
 
 

[보고사항] 
 

1. 임원구성 : 위원장 박관준 목사, 서기: 김영미 장로  
2. 교회를 방문하여 당회와 만나기로 하고 카톡으로 날자를 정하기로 하다.  
3. 거리관계상 sub-committee 를 구성하여 진행하고 전체회의에 보고하기로 하다.  
4. 히스패닉 교회에 교회를 렌트하는 문제를 교회와 협의하기로 하다.  
5. 소위원으로 : 박관준, 김신태, 윤치현, 김영미 장로로 정하다.  
6. 최종적으로 당회와 대화를 시도하고 성공하지 못할 경우 변호사에게 위임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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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on] 그동안 대화에 응하지 않으므로 최종적으로 6월 18일 교회를 방문하여 대화와 

협력을 요구 했 으나 교회에 소개조차 하지 않았고, 거부하으로 Jef Scotte 변호사에게 

재산문제와 관련 된 사항 일체를 위임하는 헌의안을 노회가 받다. 
 
 

[특별위원회보고] 
 
 

[내규수정위원회] ; 경과보고를 하다. 
 

[총무은퇴 준비 위원회] 현재까지 약 3000 불이 모금이 되였다. 
 

[55-1차 행정전권위원회] ; 위원장 윤치현 목사, 서기: 김영미 장로 
 
 

지난 노회가 위임해준 일을 처리하기 위해 메릴랜드장로교회를 방문하고 당회와의 만남을 

갖고자 하였으나 당회의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거부하므로 만남을 이루지 못했다. 

 

3.18 일 주일 행정위원 박관준 목사 와 사무총장 조남홍목사가 방문하여 교회사정을 
알아보려 하였으나 당회의 비협조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6 월 11 일 행정위원회 공식방문을 미리 통지하고 방문을 하였으나 당회는 만남을 
받아주지 않았다. 

 

2 차로 재 방문을 하기로 하고 일정을 7 월 9 일 이나 16 일중 교회가 편리한 일정을 

정하여서 하기로 공문을 보내었으나 메릴랜드 당회가 여러이유를 들어 행정위원회 

방문을 거부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Action]이상과 같이 노회가 결정한 행정위원회의 방문을 지교회가 계속 거부하는 상황에서 현 

행정위원회로서는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므로 노회가 보다 더 효과적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바란 

다는 헌의안은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새 행정전권위원회 구성안이 통과 되므로 자동해산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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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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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보완서류 



14 
  

대표위원회 



15 
 

부지매각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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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릴랜드장로교회에대한 행정전권위원회헌의안 
 
 
 

 

메릴랜드 장로교회 행정위원회구성을 위한 헌의안 Motion to 

Compose Administrative Commission for Maryland Presbyterian Church 
 
 

[Background] Since last year, this presbytery has been plagued by the unjustified 

complaints filed by the session of Maryland Presbyterian Church (hereafter, MPC). 

Their complaints are continually hurting the life and ministry of the Atlantic Korean 

Presbytery (hereafter, AKAP) 

 

[배경설명] 지난해 이래 본 노회는 메릴랜드장로교회 당회의 잇따른 고소로 인하여 수난을 

받아왔습니다. 그와같은 고소들은 대서양 한미노회의 삶과 선교에 심각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Three separate but related complaints were filed, first by its clerk (without the session’s 

approval) and the subsequent complaints, filed by the session itself. The initial filing was 

not valid as the clerk was not a commissioner. The decision to file the subsequent 

complaints was not a unanimous decision, but based on a majority vote. The opposing 

minority was in favor of creating dialogue rather than filing a formal complaint. The 

opposing minority in the session has been cornered and pressured from every side as 

much as he has no place to stand in the life of congregation. 

 

세개의 다르나 관계가 있는 고소들은 당회서기(당회의 결정없이)에 의해서 제소 되었고, 이어진 

고소들은 당회자체가 했습니다. 최초의 고소는 당회서기가 노회 총대가 아니엿기 때문에 효력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부차적인 고소들도 만장일치의 결의가 아니라 다수결에 에의해서였습니다. 

반대하는 소수는 형식적인 고소를 제기하기 보다는 대회를 이끌어 내는데 호의적이었습니다. 

당회에서 반대했던 소수는 모든 면에서 몰리고 압박을 받아왔다고 전합니다. . 

 

Meanwhile almost 1/3 of the congregational members have filed a petition in an appeal 

to remove their pastor from further leading the congregation due to various reasons. 
 

 

반면에 약 교인들의 1/3 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담임 목사를 해임 시켜 달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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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ard of Trustee and Administrative Commission, through their sub-committees, 

made multiple visits to the church in an attempt to offer both parties a fair opportunity to 

be heard and to facilitate the conversation to resolve their dispute. Any effort to come to 

an amicable solution through dialogue and to fulfil their given mission was stymied due to 

a lack of cooperation from the complainant. Under this pastor’s leadership, the session 

has been very uncooperative, unresponsive to and often creating various unreasonable 

excuses as to why they will not accept visit of presbytery delegates. 

 

이사회와 행정위원회는 소위원회를 통하여 여러번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양자간에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듣고 그들의 쟁점을 해결하기위한 대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화를 통해 우호적인 해결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노력과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은 고소자들의 협조심의 부족 때문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목사의 

지도하에 당회는 아주 비협조적이었고 무책임적으로 대해왔으며 법번히 노회 대표들의 

방문을 왜 받아들이지 못하는가에 관하여 여러가지 합당치 못한 핑계만 내놨습니다. 

 

At the General Council Meeting on July 13, 2017, the Board of Trustee and AC 

elaborated on the fact that the MCP session has been turning a deaf ear to any kind of 

efforts to aid their dispute by the Presbytery. The General Council discussed, in depth, 

the best potential course of action moving forward while maintaining the peace and unity 

of the church and the Presbytery. 

 

2017년 7월 13일 제 56차 정기노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모인 운영위워회에서 이사회와 

행정위원회는 그 사실에 대하여 메릴랜드 장로교회 당회는 노회가 그들의 쟁점을 도와주기위한 

어떠한 노력에도 귀를 막아 왔다는 사실에 대하여 자세한 보고를 했습니다. . 운영위원회는 교회와 

노회의 평화와 일치를 유지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가장 가능한 조치의 과정을 깊이 

숙고하였습니다. 

 

The conclusion that was reached is to recommend that the jurisdiction over the MPC 

session be assumed because the options were too limited and new AC then be formed 

to function as the replacement for the MPC session. 

 

도출된 결론은 그들의 관할권이 회수 되어야 하고 새로운 행정정위원회가 그것을 인수하여 
메릴랜드 장로교회 교인들과 사역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The current MPC session has attempted to suppress and oust the minority member in the 

name of discipline, which has influenced and fostered a divisive nature within the 

congregation at large. Allowing the current MPC session to continue in this fashion leaves 

much to be desired for the future spiritual health and wellness of the church and its 

con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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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메릴랜드 장로교회 당회는 징계의 이름으로 소수를 억압하고 축출하려는 시도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대체로 교회 안에 영양을 주고 분파성을 길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당회가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 것을 놔둔다면, 미래의 영적인 건강과 복지를 위한 많은 열망을 잃고 말 것입니다. 

 

Simultaneously it is recommended that all previous commissions involved be dismissed, 

in whatever form they may been comprised, and also the AC constituted at 55-1st Called 

Presbytery Meeting be dismissed. This is due to MPC having raised a legal problem in 

spite of having no actual legal problems. Dismissing all previously formed ACs that have 

dealt with this particular issue will nullify the filed complaints against said ACs. 

 

동시에관련이 있는 이제까지의 모든 위원회는그어떤 형태로 형성 되었든 간에 해산한 것을 재 

확인합니다. 그리고 또한 55-1차 임시노회에서 구성한 행정위원회도 해산 할 것을 제청합니다. 

이는 메릴랜드장로교회가 실제적인 법적인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특정한 문제를 다루었던 이전에 형성된 행정위원회들을 해산하면 

이전의 55-1차 노회가 졀성한행정위원회를 걸어 제소한 모든 고소를 무효화 시키게 될 것입니다. 

 

[Rationale] 

 

1. Multiple visits the Presbytery in an attempt to create dialogue to resolve the 

pending issues between MPC and the presbytery have been frustrated by MPCs 

repeated unwillingness to cooperate. 

 

메릴랜드장로교회와 대서양한미노회 간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시도하기 위한 여러번의 방문은 메릴랜드장로교회의 협조와 대화를 시도했으나 

메릴랜드 장로교회의 되풀이 되는 협조의 적대성 때문에 좌절되어 왔습니다. . 

 

2. On the same day, a sub-committee of the board of trustees also visited the church, 

but were not given the opportunity to speak with the congregation about the 

matter at hand. Rather they requested an official letter listed with the items of 

discussion, and that they will inform the presbytery of their decision after review of 

the official letter. The presbytery delegates were met with animosity and were 

prevented from announcing the reason for the visit to the congregation. Such a 

behavior has been frequently observed over the past year. 

 

같은날 이사회의 소위원회도 어떤 실마리를 찿기 위하여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손쉬운 사안에 대해서도 교회에 말할 기회즐 주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그들은 토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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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템들을 나열한 공문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문을 검토한 후에 자기들의 

결정을 노회에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노회 대표들은 적대감을을 겪었고 교회를 

방문하는 이유에 대하여 광고조차도 막았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지난해부터 

자주 관찰 되어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3. Furthermore, it is recognized that the establishing members (over 30 people) have a 

strong desire to retake the sanctuary. Without the intervention of the presbytery, 

there is great potential for more disputes that have escalated to physical skirmishes 

in the past. The presbytery should take appropriate preventive actions through a 

third party intervention. 

 

한걸을 더 나아가며, 현재 출석교인들보다 더 많은 30 여명의 옛날 교인들이 예배에 출석하기 

시작했고 성전을 다시 차지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음이 인지 된바 있고, 노회의 개입이 

없이는 과거에 있었던 물리적 충돌이 점증하는 더많은 쟁점들ㅇ에 해한 잠재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노회는 제 3 자 개입을 통해서 좀더 적절한 예방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4. Also the session issued a threatening notice on its church bulletin which goes like 

this: “Our session has a responsibility for peace and safety, if you make any trouble to 

give harm, we will issue ‘Peace Order’ from District Court to maintain peace.  
CCTVs are running to tape what you are doing now. If it is spotted, there are 

anyone among you who is yelling or swearing each other, please, record it by your 

cell phone, and submit it to the district court. Verbal insults will also be considered 

as violating the peace.” The congregation has been fearful of the influence of the 

MPC session and this warning is confirmation that any dissention against the 

session will result in consequences. This also approves what has happened in their 

midst. 
 

 

당회는 위협하는 경고문을 자기들 교회 주보에 이렇게 실고 있습니다. “ 본교회 당회는 

교회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으므로 만약 평화를 해치는 어떤 행위가 

있을 때에는 즉각 법원에 피스오더를 신청하여 평안을 유지하도록 할 것입니다. 

교회에는 CCTV 가 작동하여 녹화를 하고 있으며 혹시 교인들 사이에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을 하는 사람을 볼 경우에는 즉시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바랍니다. 욕설도 언어를 통한 폭행입니다.” 회중들은 공포와 같은 것을 

느끼고 있으며 이 경고는 당회에 어떠한 반대로 그러한 결과가 도래할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교회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져왔는가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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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eanwhile 1/3 of the active members made a petition/complaint to request the 

dissolution of pastoral relationship with Rev. John H. An. They list around 9 

complaints and request an AC intervention for resolution. Blaming Rev. An they 

are saying “our pastor has sought it with bloodshot eyes to sue his presbytery and 

not to do his ministry what he should do, so take him back to you where he is 

affiliated with.” Among the petitioners are active and past session members with 

elder and deacons/nesses. 

 

반면에 활동교인 1/3이 노회에 안현준 목사와의 목회관계 해소들 요구하는 

청원서/고발서/를 제출하였습니다. 9 가지 내용의 부당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안목사를 

비난하기를 “우리 목사님은 자기 노회를 고소하는데 혈안이 되어 왔으며 해야할 

목회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가 속해 있는 노회로 데려가 주십시요.” 행정위원회의 

개입을 청원하고 있는바 현직 당회원과 장로 집사들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6. An active session member who has been cooperating with the presbytery has been 

summoned to appear before Investigative Committee of MPC over 6 times with no 

valid reasons given, and he has been continually harassed by his pastor. More 

detailed contents are included in the petition. 

 

노회에 협조하는 현직 당회원에게 별 근거도 없이 6 번이상 다른 이유로 소환장을 

발부하고 교회의 조사위원회앞에 출두할 것을 압박하여 담임목사로부터 계속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 좀더 자세한 내용들은 첨부된 청원서에 포함 되여 있습니다. 

 

[Recommendation] 

 

Hereby, we, the General Council, recommend that a new AC be composed, and the 

full power of session be assumed by the AC so that it can work together with the 

congregation of MPC as the session, and the mission and ministry get done in order to 

restore peace and unity in the church, and the consequences be reported to the 

presbytery after fulfilling designated mission as follows; 

 

이에 운영 위원회는 당회의 권한은 회수 되어야 하며 행정위원회가 메리랜드장로교회의 

당회로서 선교와 목회사역이 될 수 있도록 평화와 일치가 회복되어 선교와 목회 사역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아래의 임무들이 수행된 후에 노회에 그 결과가 보고되도록 

행정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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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 settle the following inappropriate actions that have occurred since the 

merger of two churches: 

a. To refer it to PJC after review that two elders were dismantled their 

ordinations and deacons/nesses were charged. 

b.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Peace Order” from the District Court 

by false witness. 

c. To check any mishandling of finances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of the 

merger. 

(2) To assess any financial irregularities/errors in the last two years.  
(3) To examine procedural violations or irregularities in the election of elders.  
(4) To settle the petition to dissolve the pastoral relationship with Rev. An.  
(5) To take further action, if necessary, by discernment. 

 
 

(1) 교회 통합시부터 당시 행정위원회 겸 상임사법위원회가 처리하지 못하거나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  

a. 장로 파직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여 사법위원회에 조회하여 처리케 하는 일 

b. 거짖 증언을 토대로 법원에 교인 접근 금지 신청에 과정 검토 

c. 통합의 과도기 동안에 부적절한 재정처리가 있었는지에 대하 검토  
(2) 장로공천 및 선출 방식등에 헌법에 위배 되는 사항에 대한 검토 

 
(3) 1/3의 교회 리더싶들 (당회원과 장로 및 집사 권사들)이 안현준 목사와의 
목회관계 해소 청원에 대하여 조사하고 해결 하는 일 

(4) 필요할 경우 분별하여 필요한 일이면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일. 

 

[구성위원] 윤치현, 박관준, 강기석, 전진은, 김춘호, 최창규, 김영미, Ex Officio ; 조남홍 

 

[ACTION] 행정전권 위원회 동의안을 18대 5로 통과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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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는 증명 서류들 



40 
 



41 
 

목회관계해소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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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Session Clerk of Maryland Presbyterian Church 

 

To: Stated Clerk of the Synod of Mid-Atlantic 
 

Date: July 2, 2017 
 

 

Dear Rev. Warren Lesane, 
 

Maryland Presbyterian Church (hereinafter MPC) is seeking to modify the complaint filed 
on March 13, 2017 in order to amend an additional relief to be granted. 
MPC session solemnly request SPJC to add a relief that is an investigation of Rev. Nam 

Cho's( Executive Presbyter and Stated Clerk of AKAP) misconducts to prevent and correct 

offences contrary to the Book of Order committed by him. 
 

Rev. Nam Cho. Has responsibilities to be as a dependable special resource person in the  
proceedings and in the interpretation of Book of Order. However, he is being accused of not 

only violating the Book of Order and the Bible but also of ethically failing as a minister. 
 

In general, an Executive Presbyter has been required to present, encourage and strengthen 

the peace and unity of the church as well as its people and its work. He is not properly 

performing his duty and the responsibility specified clearly in the manual of the presbytery 

regarding his duty overseeing the ministries of the member churches. He is required by the 

Book of Order to maintain a neutral position in regard to the church conflicting matters. 
 

However, he has been making false and disingenuous statements with his intention to 

mislead the Presbytery members. 
 

The E.P. Has been manipulating the church conflicts with false pretenses which make the 
presbytery to breach its member's commitment to the Synod. 
Although AKAP's By Law has limited his position as an Executive Presbyter and Stated Clerk,  

" a temporary volunteer as an Interim E.P. ", he appears wielding his positional power, 

ignoring his duty and responsibilities beyond his job description specified in the AKAP's By 

Law. 
 

Here we accuse his misconducts that can be summarized as below: 
 

1. He has violated the Book of Order G-3.0303e by forming an AC twice without due processes. 
 

2. He has been clearly disrespecting the SPJC's authority. Therefore, intentionally and 

knowingly he has not followed the SPJC's "Decision and Order" claiming that AKAP is 

free from the interpretation of SPJC’s “Decision and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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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April of 2017 and June of 2017, he has visited twice MPC session and harassed session 
members that the new AC can dissolve the MPC Session. 
He has been maintaining such a peremptory manner of disregarding the SPJC's authority 
 

 

3. He is misinterpreting the Book of Order G-8.0201 with the right of the church property. 
 

a. He has said MPC does not have any rights of property owner but only AKAP has all 
the rights of MPC property owner. 

b. He has told a lie that he has requested the National Capital Presbytery (NCP) many 

times to transfer the Deed to the MPC but NCP has denied the above mentioned Rev. Nam 

Cho’s statement. Rev. Wilson Gunn, General Presbyter of NCP has replied to MPC and 

AKAP that NCP has never received any request from AKAP. 
 

Rev. Nam Cho has been falsely accusing MPC session on the Feb 20 2017 in the Presbytery 

meeting to persuade the members to pass the motion to form a new AC. AKAP meeting has 

passed the motion solely based on a false witness Mr. Jong Ma. 
 

4. Rev. Nam Cho has been arbitrarily dictating his positional power 
 

a. A fact to the matter is that there had been an illegitimate agreement made in 2012 between 

the Southern members of AKAP and the Northern members of AKAP. We have a document 

for evidence. The agreement allowed separate two different operating entities within AKAP’s 

governing structure. 
 

Rev. Nam Cho’s position as a Stated Clerk has been able to strengthen his power by the 

Southern Presbyterian members who have been blindly following Rev. Nam Cho’s direction 

because they had been allowed to separately operate their own presbytery governance 

under the one AKAP's umbrella. 
 

 

Rev. Nam Cho's positional power has been secured by the Southern Presbytery member's 
voting power which has been always sided to Rev. Nam Cho. This is why Rev. Nam Cho has 
been able to control Southern member's voting power at the Presbytery meeting.  
Having given the afore mentioned benefit for the Southern Presbytery as a semi-autonomous 

entity, Rev. Nam Cho has been able to abuse his positional power as an Executive Presbyter 

and Stated Clerk. 
 

MPC session has noticed that the new AC has been formed solely based on the false witness 

Mr. Jong Ma who was investigated by the Investigation Committee of MPC. 
 

 

b. Here is a list of Rev. Nam Cho's arbitrary behaviors and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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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On Feb 2015, He had dismissed the Chair of Nominating Committee Elder, Mr. Songsak 

Lee and appointed a new chair with a non-commissioner status who is not qualified to be a 

chair. Since Rev. Nam Cho had dismissed the previous chair for the reason that Mr. Lee had 

failed to be reelected as a session member from his congregational meeting. 
 
2) Furthermore, he abruptly had dismissed the whole 13 PJC members without any prior  
notice and appointed 6 new PJC members on the Feb 2015 at the same presbytery meeting 

without any due process. 
 
3) He had lied about the reason of calling Special Presbytery Meeting on Feb. 2015. When 
the meeting was opened, one of members asked the reason of the special meeting, he 
answered that it was ordered by the Synod of Mid-Atlantic.  
However, it turned out to be a lie that Synod had not ordered opening the Special Presbytery 

Meeting but suggested only to visit the meeting if it should open. 
 
4) He had lied also about the interpretation of the Book of order. When the motion was made 

to call Rev. Nam Cho as an interim E.P., one of members has asked about the interpretation of 

Book of Order G-2.0905. Rev. Nam Cho surprisingly answered that he had an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from the Stated Clerk of the Synod that he can be called as an interim EP for the 

same position at the same day of announcing his retirement without any due process or 

without any contract. 
 
5) He has been performing all the Treasurer's work of the AKAP as a Stated Clerk and  
E.P. This is clearly prohibited by the Book of Order and the AKAP's by law Section4-6. 
 

He also has been making all the decision of expenditure, budget, and book keeping 
according to his mandatory intention without passing annual budget and without a permission 
from the Finance Committee of AKAP.  
He has been claiming that he has got approved by the AKAP to perform above mentioned 

activities. However, he has failed to prove it with an official mandate from the AKAP. 
 

6) On June 2016, Rev. Nam Cho had tried to manipulate COM by threatening to 

file disciplinary charge against the chair of COM and the Moderator of the AKAP. 
 
7) Rev. Nam Cho also has been controlling all the works of the Board of Trustees by himself 

even when filing a motion to form an AC for MPC in 2016. 
 
8) He has been filling the General Council members by appointing chairs of each committee 

and at large members without convening with Nominating Committee by his intention of 

controlling the General Council. The AKAP's By Law Section13-2 states that chair of each 

committee should be elected by the members from the regular committee meeting. 
 
9) Rev. Nam Cho has been arbitrarily manipulating all the functions of the AKAP for his own 

bene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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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pecially, he has made a motion to form an AC twice with the intention to replace the pastor 

and the session of the MPC without due process. The SPJC’s Decision on Jan 10, 2017 has 

clearly stated that AKAP's motion has been violated the Book of Order. 
 

It seems that he regards AKAP as his own fiefdom under which he is wielding his positional 

power. 
 

Therefore, MPC session solemnly requests SPJC to amend our complaint with adding one 

more relief, so that the misconduct and disciplinary misbehavior of AKAP’s Executive 

Presbyter, Rev Nam Cho, will be investigated with respect to his intention of “keeping forming 

ACs" to harass AKAP’s member churches. 
 
 

 

Clerk of the Session Jae Hun Yoon 


